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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나경원)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의 안

번 호
12684

요구연월일 : 2025. 9. 4.

요 구 자 : 이재강ㆍ정춘생ㆍ정혜경

송재봉ㆍ모경종ㆍ전종덕

김우영ㆍ염태영ㆍ부승찬

장종태ㆍ김문수ㆍ노종면

이재관ㆍ이건태ㆍ이강일

권향엽ㆍ오세희ㆍ김 윤

차규근ㆍ이병진ㆍ박홍배

이성윤ㆍ김동아ㆍ김준혁

이해민ㆍ채현일ㆍ이광희

윤종군ㆍ문금주ㆍ김선민

박은정ㆍ정진욱ㆍ임미애

박해철ㆍ서왕진ㆍ백선희

김상욱ㆍ황정아ㆍ김준형

안태준ㆍ박정현ㆍ황운하

신장식ㆍ강경숙ㆍ이훈기

김태선ㆍ김성회ㆍ서미화

김재원ㆍ이상식ㆍ안도걸

이연희ㆍ양문석ㆍ손명수

김용만ㆍ김기표ㆍ조계원

의원(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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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

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나경원은 2025년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과정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등 초선 국회의원들을 특정하며 하대하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

회의원의 언동으로 보기에 심히 부적절하고 공론장에서의 민주적

토론을 전면 부정하는 무례한 언사일뿐만 아니라, 동등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권위주의적 태도로

초선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폄훼함으로써 국회의 품위와 명예를 현

저히 훼손한 것임.

라. 국회의원은 선출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동등한 지위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함. 그러나 국회의원 나경원의 위

발언은 국회의 토론ㆍ심의 과정에서 선출 횟수를 위계(位階)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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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삼아 초선 국회의원을 대상화하여 모욕하고 백안시함으로써

국회가 지향하는 상호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함. 이

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제25조(품위유

지의 의무),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윤리실

천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임.

마. 결국 국회의원 나경원의 위 발언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배

반하고 국회의 민주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였음.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과 헌

정질서를 침해하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